   Global Operation                                                         기도 편지 

[bookmark: _GoBack]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도서 3장의 때를 계절로 느끼며 동역자님들께 평안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편지에 기도부탁을 드렸던 동역자 가정의 기도제목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에 이사 온 협력자 가정은 잘 정착하여 거주증을 받았고, 저희 단체 동역자 가정도 형제는 한국에서 눈 수술 이후에 차츰 회복과정에 있고 한국에서 노동 비자를 받고, 이 땅에 잘 입국하여 가족들 거주증을 신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동역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U 부인과의 에게해 근처의 D 소도시의 휴가에서는 U 부인의 딸과 지인인 50대의 미혼 여 변호사 S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 방면으로 대화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은 S는 회교와 카톨릭, 기독교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서 다양한 종교 지식을 가진 개방적인 회교도였습니다. 또한 그곳의 버스에서 만난 여성회관? 담당자는 대화 중에 제가 한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에 그곳에 와서도 특강을 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아서, 지방 도시의 한식 특강을 계획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의 문화원 한식경연대회 행사도 잘 마쳤고, 참여한 한복 수강도 잘 마치면서 천으로 재봉틀을 통해 무엇을 만드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지난주부터 화, 목, 토요일은 한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결된 대학의 조리학과와는 너무 많은 일에 관련되지 않으려고 조리서 출판에 참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학부 학생들의 요청으로 이번달에 1주일에 한번 금요일 오전에 4주간만 우선 기초반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은 외곽에 있고 이론과 실습 모두 6시간 정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은데, 주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기회인지 잘 분별하여 감당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11일~31일까지 저희 단체장과 3명의 간사들이 이 나라의 도시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제가 있는 도시에는 13~16일까지 머무는 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5~11일까지 이웃나라의 모임에 참석할 예정으로 준비하는데 안전과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강사님과 모임 준비하는 단체와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나라의 정치와 상황들을 편지에 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에서 방영되는 이 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도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9/23, 9/30 Jtbc 다큐 플러스 – 사이먼 리브와 떠나는 터키 여행)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나누지 못하는 기도제목과 교제하는 영혼들인 H 부인 가정, 12월에 출산을 앞 둔 N, U 부인과 딸, 이웃집의 S,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주께 의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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